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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가 고도기술 사회로 이행해 나가고 선진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추세는 연구에서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주기가 가속적으

로 짧아지면서 신기술의 등장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또한 기존 지식의 진부화율이 높아지고,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사회 및 산업구조가 지식집약화로 이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을 "어떻게"할 것인가에서 "무엇

을"할 것인가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선진국을 모방 내지는 답습하는 것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미래의 모델

을 찾아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확실한 미

래에 "무엇을"할 것인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술예측의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21세기의 사회경제 모습에서 기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래에 대한 장기계획을 들

여다 보면 경제·경영계획 위주로 되어 있고 기술예측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최근 기술예측의 중

요성은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술을 중심으로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 가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

로서 미래를 항상 예측하고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해서 기획하고 입안하며, 동시에 기술예측에 의해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 나가

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기술예측의 중요성을 배경으로 과학기술 예측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조사연구

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5년마다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과학기술 예측조사의 목적은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방향설정과 계획수립에 토대가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전분야를 대상으로 총 1,174개의 기술과제들에 대해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향후 20년

에 걸친 실현시기의 예측 뿐만 아니라 각 과제에 대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과학기술 예측조사는 기술의 seeds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

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향후 20여년에 걸쳐 사회 및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주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

해서는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과학기술예측은 일본에서 1971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해 오고 있으며, 1993년에 독일에서도 실시한 바 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기술예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술예측위원회는 산업계 18명, 학계 48명, 연

구계 24명, 기타 1명 등 총 91명으로 1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분야 및 과제선정 예측대상 과제는 `92

년에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브레인 스토밍 결과, 30,000여 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

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예측위원회 소위원회별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1,127개의 예측대상과제를 선정하고 확정하

였다. 1차 설문 응답결과에서 제안된 47개의 과제를 2차 설문에 추가하여 본 조사에서는 예측대상 기술과제로서 15

개 분야에 대해 총 1,174개 과제를 다루었다.  

예측시기는 1995∼2015년으로 2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델파이(Delphi)법을 이용한 2차에 걸친 수정응

답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2차 설문시에는 1차 설문의 결과를 응답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각각의 응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회수율에 있어서는 1차 조사에서 총 4,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율 32.4%

에 이르는 1,590명으로부터 회답이 있었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응답자 1,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율

75.3%에 이르는 1,198명으로부터 회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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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총론  

1. 조사대상 과제  

전체 1,174개의 기술예측 대상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소재 분야가 131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정보·전자·통신 분야

와 기계·생산가공 분야 및 의료·보건 분야의 과제수가 100개가 넘었다(<표 1> 참조). 또한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

면, 개발 단계가 596개로 총과제수의 50.8%를 차지하였고, 실용화 단계가 393개로 33.5%, 원리해명 단계가 108개로

9.2%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원  

<표 1> 분야별 예측대상 기술과제수  

<표 2> 분야별 연구개발 단계별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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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명 단계의 과제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는 의료·보건, 생명공학, 농림수산 등 모두 생명과

학 분야이었다.  

2. 중요시되는 연구개발 영역  

전체 1,174개 기술과제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요도「대」라고 응답한 과제는 418개로 총과제수의 35.6%이었

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전자·통신 분야가 5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건, 기계·생산가공 및 환경·안전 분야

가 40개 정도이며, 생명공학과 농림수산 분야가 40개를 약간 하회하고, 광물·수자원 분야와 천문·우주 분야에 있

어서 중요도「대」인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었으나 과제수로 볼 때는 많지 않았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

별로 보면, 보급 및 실용화 단계의 과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4%, 37.4%로 기술발전의 경제성이 크게 강조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표 3> 참조). 정보·전자·통신 분야와 기계·생산가공 분야는 실용화 및 보급 단계가 크

게 강조되었다. 개발 단계가 33.6%이었고, 원리해명 단계가 30.6%로 개발 단계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

개발 활동에 있어서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구가

크게 강조되는 분야들은 생명공학, 농림수산 및 의료·보건 분야로서 생명현상과 밀접한 분야들이었으며, 환경·안

전 및 해양·지구 분야에서도 기초연구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표 3> 연구개발 단계별 중요도「대」인 과제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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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實現時期 分布  

국내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 전체 1,174개 과제 중에서 2001∼2005년 사이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711개

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는 1996∼2000년 사이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역시 711

개로 가장 많았다(<표 4> 참조).  

국내 예측 실현시기의 과제별 분포에 있어서, 下四分位(lower quartile: 25%)에 해당하는 연도와 上四分位(upper

quartile: 75%)에 해당하는 연도와의 차이가 4∼5년인 과제가 656개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3년

은 172개 과제였다(<표 5> 참조). 반면에 6∼10년은 343개 과제로 이들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이 큰 폭으로 엇

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와 세계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는 국내의 실현시기가 세계의 실현시기에 비해 3∼4년의 격차를 보인 과제수

가 53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6년의 격차를 보인 과제수가 345개, 그리고 0∼2년은 197개, 7년 이상은 94개

였다(<표 6> 참조). 그리고 세계 실현시기와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복합기술 분야로서 대체로 환경, 에너

지, 극한기술 등이었다.  

<표 4> 과제의 실현시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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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현시기 分散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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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 실현시기와 세계 실현시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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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A> 세계 실현시기와 0∼2년의 격차를 보인 중요도 순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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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B> 세계 실현시기와 3∼4년의 격차를 보인 중요도 순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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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C> 세계 실현시기와 5∼6년의 격차를 보인 중요도 순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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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D> 세계 실현시기와 7년 이상의 격차를 보인 중요도 순위 10개 과제  

<표 8> 연구개발 수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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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硏究開發 水準의 比較  

총 1,174개 과제에 대한 응답 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이 선진국 현수준의 21∼4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8.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1∼6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0.6%이었다(<표 8> 참조). 이는 본 조사에서 제시된

향후 연구개발해 나가야 할 미실현 기술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의 현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수준이 선진국

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위 10개 과제와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하위 10개 과제는 <표 9>와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9> 연구개발 수준이 높은 상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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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상위 10개 과제  

5. 硏究開發 推進方法  

총과제에서 「산학연 협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비율이 53.7%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산학연 협동」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소재 및 정밀화학 분야들로 그 비율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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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이를 보였다. 또한 「정부주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적 또는 기반적 성격을 띠는 광물·수자원

해양·지구 및 천문·우주 분야로서 50%이상을 보였으며, 반면에「민간주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교통과

정보·전자·통신 분야로서 각각 30%이상을 보였다.  

<표 11> 연구개발 추진방법  

6. 實現上의 沮害要因  

전체 1,174개 과제 중 63.0%가 과제 실현상에 있어서「기술적」저해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금적」저해요인이 40.6%, 그리고「연구인력적」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것이 34.6%이었다.「기술적」애로요인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 분야는 소재(80.5%), 그리고 극한기술(81.2%) 분야 등이었으며,「자금적」애로요인이 가장 크다

고 평가된 분야는 도시·건축·토목 및 천문·우주 분야가 50% 이상이었고,「연구인력적」애로요인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 분야로는 천문·우주, 정밀화학, 의료·보건, 기계·생산가공 및 해양·지구 분야로서 모두 40% 이상이었다.

<표 12> 과제 실현시의 저해요인  

페이지 14 / 20과학기술정책동향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rend Vol.Ⅳ/No.1...

2006-05-16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4-M10-005.HTM



7. 設問應答者의 特徵  

응답자들은 대체로 1인당 2개 분야에 걸쳐 응답을 하였고, 분야별로 응답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복수분야에 응답한

사람은 중복 산정한 결과, 1차 설문 응답의 누적 응답자수가 3.01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실시를 한 결

과 대상자의 76.2%에 달하는 2,297명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다. 2차 설문결과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

30대가 960명, 40대가 920명으로 40대이하가 전체응답자의 81.8%를 차지하여 대다수이었다. 또한 직업별로는 대학에

종사하는 자가 1,233명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그리고 기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다(<표 14> 참조).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적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seeds적 측

면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편중되어 있고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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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력별로 보면, 11∼15년 경력자가 605명, 6∼10년 경력자가 528명으로 6∼15년 경력자가 전체의 49.3%를 차

지하고 있고(<표 15> 참조).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1,874명으로 전체의 81.6%로 압도적이었다(<표 16> 참

조). 한편 응답자의 전문도를 보면, 총응답자 2,297명 가운데 70∼80%가 스스로의 전문가「중」이상이라고 응답하였

다(<표 17> 참조).  

<표 13> 설문 대상자수 및 회수율  

<표 14> 연령별 직업별 분포(2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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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설문 응답자의 경력별 분포(2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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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설문 응답자의 학위별 분포(2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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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응답자의 전문도 분포(2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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